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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aimed to examine the effect of self-esteem 

on life satisfaction and happiness among adolescents, and to verify moderated mediation 

of peer relations mediated by altruism and self-regulation. Method: The study referred to 

the 2015 Annual Report of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More precis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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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on the fourth year research process of the study cohort comprising 2,091 subjects 

was used to verify the research model. Overall data were analyzed by using SPSS 18.0 

program and specifically, moderated mediation were verified by using SPSS Macro, as 

suggested by Preacher, etc. (2008). Results: As a result, firstly, the peer relations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among adolescents. 

Secondly, altruism and self-regulation had moderated mediation effects between 

self-esteem and peer relations among adolescents.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self-esteem affects on life satisfaction and happiness by mediation of peer relations 

among adolescents and altruism and self-regulation agent is applied positive adjustment 

to further promote the peer relations and increase life satisfaction among adolescents. 

Through these study results, the implications for counseling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주제어(Key words): 청소년(adolescent), 자아존중감(self-esteem),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이

타심(altruism), 자기통제력(self-regulation), 또래관계(peer relations)

Ⅰ. 서론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낮다는 것은 

더 이상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주목할 점은 ‘교육’

과 ‘생활양식’이나 ‘물질적 행복’과 ‘보건과 안전’ 

영역은 높게 나타난 반면, ‘주관적 행복’ 지수의 세

부영역인 ‘주관적 건강’, ‘학교 만족도’, ‘삶의 만족

도’, ‘소속감’, ‘어울림’ 등은 OECD 국가 중에서 가

장 낮은 점수를 보인다는 것이다(Youm et al, 

2014). 즉 우리나라 청소년은 학업성취수준과 객

관적인 차원의 삶의 질의 수준은 높게 평가하는 

반면 주관적인 차원에서 지각하는 삶의 질의 수준

은 낮게 인지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이 자신의 

삶의 질을 낮게 인식하고 있는 배경에는 학업과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 학교폭력, 갈등적 인간관

계, 건전한 여가문화의 부재 등을 지적할 수 있다

(Kim & Lim, 2012). 그러나 청소년들이 경험한 행

복감은 성인이 된 이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Yang, 2008)을 고려한다면, 객관적 삶의 조

건에 대한 관심 이상으로 청소년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사회적, 학문적,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점나 병리적인 특성을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과 더불어 청소년의 강점과 

적응적인 긍정적이고 측면을 찾아내어 강화시키

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청소년들은 발달과

정에서 강도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으나 

모든 청소년들이 동일한 어려움을 경험하며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다. 어려움을 받아들

이는 수준이나 경험하는 고통으로부터 보호요인

들이 완충역할을 한다면 청소년들은 삶의 만족을 

보다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Jung, 2014). 국

내 많은 연구자들이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 현황

(Kim et al, 2003; Lee, 2005)과, 그들의 삶의 만족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Jang, 2010; Kim, 2010; 

Park & Bae, 2012)들이 무엇인지 알고자 노력하

였다. 이를 토대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Koh, 2012), 삶의 만족

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을 탐구하였다(Kim, 

2007; Kim & Lim, 2012).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는 자아존중감(K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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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자아탄력성(Kim & Lim, 2013) 등의 개인적 

요인과 부모양육태도(Kim et al, 2014), 가족지지

(Lee & Byun, 2007), 또래애착(Ko, 2008) 등의 관

계적 요인이 영향을 준다. 그러나 삶에 만족하는 

정도는 개인의 생활에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고 평

가기준에 따라 변화하기도 한다. 결국 삶의 만족

은 결정적인 상태가 아니며 청소년의 내적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Fujita & Diner, 2005),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개인적 요인과 가족, 또래, 사회환경의 상호작용

과 맥락적 관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인 자아존중감

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 중에서 심리적 적응과 관련성이 높은 변인

으로, 청소년의 삶의 질 또는 삶의 만족과 상관이 

있거나 예측력이 높은 선행변수로 논의되고 있다

(Chung & Noh, 2007).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이 느

끼는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삶에 대한 만족이나 삶의 질 간에도 정

적관련성이 보고되고 있다(Kim & Chung, 2008; 

Sihn, et al, 2010; Sihn et al., 2012). 이러한 선행 

연구들에 기초할 때,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삶

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유추해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청소년기 또래관계의 질을 결정

하는 심리내적 요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 Choi, 2013). 청소년기는 가족을 벗어나 점차 다

양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시기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행복감의 50% 이상은 타인

으로부터의 정서적 지지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Park et al, 2002). 청소년은 자신과 같은 변화를 

경험하며 자신을 이해 해주는 또래로부터 동질감

을 형성하고(Hartup et al., 1993), 또래의 지원과 

이해 및 사회적 지지를 얻게 된다. 또래 관계가 원

만하고 또래애착이 높은 청소년이 삶의 만족 수준

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 2명 

중 1명 이상은 또래관계에 의해 본인의 학교생활

의 질이 결정된다고 인식(Kim & Park, 2004)할 

정도로 또래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청소년기 주

요한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 형성과 더불어 사회

성과 독립성 발달에 많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더 

나아가 이후 성인기의 적응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래와의 긍정적 관계는 이타적 성향과 관련이 

높다. 이타적 성향이 높은 아이들이 또래 관계에 

있어서 더 건강한 관계를 맺는다. 이타적 성향과 

동기가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좋고, 덜 폭력적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도 보고되고 있다. 또한 

몇몇 연구에서 또래와의 관계가 좋지 못한 아동은 

학업성취도가 낮고 중도 탈락하거나 이후 청소년 

비행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Parker & 

Asher, 1987; as cited in Chung, 2004) 나타나기도 

한다. Post(2005)는 이타적 성향과 행동은 정신적

인 건강과 행복감, 그리고 궁극적으로 수명 연장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한편, 또래친구와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은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 Eisenberg

와 Fabes(1992)는 자기조절능력이 낮고 부정적 정

서 경향이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은 낮아진다고 

보고 했다. 친사회적 아동은 사회적으로 유능하

며, 상대적으로 갈등을 적합한 방법으로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 나

아가 자기조절능력은 주변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만족감을 높이고 긍정적 자기평가를 하게하며, 자

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동기요인으로 작용

한다(Kim, 1973; as cited in Kim et al., 2014).

삶의 만족도는 청소년기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예측하고, 자아존중감이나 자기신뢰와 같은 심리

적 자원을 형성하게 한다(Koo, 2009). 또한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회관계를 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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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Koo et al., 2009), 개인적 성취를 통해 사회에 

간접적으로 기여한다. 더불어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은 건강한 삶과 수명(Diener & Chan, 

2011), 경제력(Marks & Fleming,1999), 창의적 사

고(Staw, Sutton & Pelled, 1994), 직업적 성취

(Cropanzano & Wright, 1999), 그리고 친밀한 대

인관계(Diener & Seligman, 2002)와 만족스러운 

결혼생활(Harker & Keltner, 2001)을 이끈다. 즉 

삶의 만족도가 높은 청소년들은 향후 더 좋은 직

장동료, 친구, 가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연

구는 가족, 사회적 환경과 생태학적 관계 등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삶의 

만족도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내적요인

과 환경적 요인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이 있음을

(Fujita & Diner, 2005)고려할 때,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강화하기 위한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과 맥

락적 관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부분의 선행연

구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개인과 

부모의 요인에 국한되거나(Park & Yoon, 2013; 

Lee, 2009; Lee & Kwak, 2011; Jeoh et al, 2011), 

인구학적 변인, 개인내적 변인, 대인간 변인을 다

루더라도 각각 별개의 차원으로 연구되었기 때문

이다.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가

정,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적, 실

천적 개입을 위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점

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타심과 자기통제, 그

리고 개별 변수들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직·간

접적인 영향에 대한 분석과 보고를 토대로 변수들 

간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

다. 즉 자아존중감이 이타심과 자기통제와 상호작

용하여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한 이

타심과 자기통제의 조절효과가 또래관계를 매개

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절된 

매개모형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과 삶의 만족도 

행복의 인지적 측면인 삶의 만족도는 자기 자

신이 지각하는 삶의 환경이 스스로 설정한 기준과 

일치되는 경우에 삶이 만족스럽고 행복하다고 느

낀다(Pavot & Diener, 1993). 청소년의 삶의 만족

도는 청소년이 느끼는 전반적 생활 만족도(Park 

& Yoon, 2013; Jeoh et al., 2011)로서, 자신의 모습

과 전반적인 삶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의미하는 

것이다(Kim & Lim, 2012; Moon, 2012). 

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개인내적인 

변인으로는 장기적 사고, 노력의 지속성, 대처능력, 

적응력 등 개인의 능력 및 역량이 높을수록

(Kwark, 1995, Lee & Kwak, 2011),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Kim & Chung, 2008), 낙관성, 외향성과 

같은 성격변인(Kim & Hong, 2007)이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환경 변인으로는 가족관계

에 대해 긍정적이고 가족기능이 높을수록(Hwang, 

2011),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빈번하고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Jeoh et al., 2011)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또래관계는 높은 

상관을 나타내고 있으며(Kwark, 1995), 또래관계

의 구조적 속성이나 또래애착(Ko, 2008)등의 영향

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삶에 만족하며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사회 환경이나 주변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자긍심, 삶의 목표, 개인의 통

제력 등 개인의 심리적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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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변인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인간이라는 존재에 

존엄성을 부여하며, 개인의 행복·불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적 변인이다(Choung, 2004).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많은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자신에 대한 긍

정적인 평가인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도에 직접

적인 영향을 주거나(Moon, 2012) 주관적 행복감

에 영향을 미쳐,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나 삶의 질

에 정적 관련성을(Kim & Chung, 2008; Sihn, et 

al, 2010; Sihn et al., 2012)가지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Koo et al., 

2006).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여 

능동적으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자기 자신을 부정적

으로 평가하여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

다. 자아존중감은 부모의 양육태도, 출생순위별, 

사회경제적, 개인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또래, 가족, 교사로부터 사

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한 아동은 사회적 

지지를 적게 받는다고 지각한 아동보다 자아존중

감이 높았다.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안녕감에 정

적인 영향을 미쳤으며(Karatziaset et al., 2006),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

이 높았다.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삶에 대한 만족도나 삶의 질 간에도 정적관련성이 

보고되고 있다(Kim & Chung, 2008; Shin et al., 

2010). 

2) 또래관계

 

청소년은 또래관계를 형성하여 소속감과 사회

적 관계기술을 발달시켜나간다. 긍정적인 또래관

계를 잘 맺는 것은 청소년기 주요한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 형성과 더불어 사회성과 독립성 발달

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기는 가정보다 또

래의 영향력이 커지는 시기로 청소년기 경험하는 

행복감에는 가정환경 변인보다 또래환경 변인이 

더 높은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Chung, 2008). 또래관계가 원만하고 또래애착이 

높은 청소년이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래관계와 자아존중감은 서로 관

련이 있으며 긍정적 또래관계는 높은 자아존중감

과, 부정적 또래관계는 낮은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있다. 또래에게 수용될수록, 또래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다(Yoon et al., 

2009). 또래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게 

되면 또래 상호작용에 덜 참여하게 되고, 자신에 

대한 관점이 보다 부정적이었으며 성인기의 자기

가치감에도 영향을 미친다(Bagwell et al., 1998). 

자아존중감은 친구지지와 행복감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여, 친구지지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았다

(Shin & Lee, 2012). 또한 또래관계를 확장하여 가

족, 또래, 교사, 이웃 등을 모두 포함한 사회적 관

계에 대해 통합적으로 다룬 연구에서도 사회적 관

계안에서 친밀하다고 느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

았으며 이를 통해 삶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았다

(Shin et al., 2012). 

3) 이타심

Batson(1991)은 이타성향을 ‘보상 획득이나 처

벌 회피 등 이기적인 목적을 두고 동기화되는 것

이 아니라 순수하게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도와주

는 행동’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이타주의적인 행

동이라고 했을 때는 자기 자신의 이익 부분은 배

제하고 순전히 자기희생적인 도움이나 명백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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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보상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남을 도우려는 친사

회적 행동이 있어야 한다(Batson, 1991; Eisenberg, 

1986). 이타주의와 친사회적 행동은 서로 혼용되

어 쓰이기도 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이타주의는 

친사회적인 행동의 하위 개념으로 외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행해지는 자기희생적인 조력 행동

으로 동기의 개념이다(Macintyre, 1967).

이타수준이 높을수록 또래집단과 높은 친밀감

을 유지하며, 이와 같은 친사회적 행동이 또래관

계 인기도와 관련이 있으며, 인기가 있는 아이들

은 비인기아보다 또래집단에서 협동, 양보, 돕기 

그리고 나눔 등의 이타적인 행동이 두드러지게 나

타난다고 보고하였다(Lee, 1999). 정서적 지원과 

안정감 및 보다 성숙한 인간관계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데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또래관계기술이 필요하다. 또래관계기

술은 친구를 만들고 또래관계유지를 위해 적절하

게 행동하는 기술이며 또래의 괴롭힘과 갈등을 해

결하는 기술이다.

4) 자기통제 

자기통제(self-regulation)라 함은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순간의 충동적인 욕구나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자기통제 능력은 유혹에 

저항하는 능력, 만족을 지연하는 능력, 충동을 억

제하는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Choung, 2004). 

청소년들은 발달적 특성상 급격한 신체적⋅정신

적 변화를 겪고, 정체감 위기를 느끼는 시기이며, 

따라서 성인에 비해 자기통제력이 약하다. 자기조

절능력이 부족한 경우 충동적 표현으로 인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자기조절능력이 부족

한 청소년은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는 상황에서도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한 특성을 보

이게 된다(Son et al, 2006). 

자기통제는 사회적 자아개념과 정적 상관관계

를 보여주고 있는데, 친구와 잘 어울리며 친구관

계에 잘 적응한다고 지각하는 아동은 자기통제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자기통제력이 높은 사람에 비해 충동적이고, 무감

각하고, 행동적이고, 위험한 모험을 선호하며, 순

간적이고, 단순한 사고를 하게 된다(Ha, 2004). 또

한 자기통제력이 낮을 때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대

인관계와 낮은 학업성취, 사회적응력의 미숙과 문

제해결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자기통제력이 부족한 경우 충동조절 장애나 중독

과 같은 문제 행동에 쉽게 빠질 수 있다(Kim & 

Choi, 2013). 이처럼 청소년의 자기통제 실패는 여

러 가지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자기통

제력이 부족한 경우 흡연, 음주, 약물남용 같은 다

양한 행위들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Kim & Min, 1996). 또한 유년시절에 측정한 자기

통제력이 청소년기나 성인초기의 범죄나 유죄판

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자기통제력이 직장에서의 비행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밝혀졌다(Gibson & Wright, 2001; as 

cited in Min, 2006).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는 변인으로 자아존중감, 또래관계, 이타심과 

자기통제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

한 연구모형으로 독립변인인 청소년의 자아존중

감이 또래관계를 매개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구조모형을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자

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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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아존중감과 이타심, 자아존중감과 이타심, 

자기통제력이 상호작용하여 또래관계를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절된 매개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모형

의 설계는 청소년기 다양하고 복잡한 심리적, 환

경적 영향을 매개검증으로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

보다는 서로 다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단일한 매개모형과 조절모형을 통합하여 

다양한 가능성을 검증하고 결과를 제시하기 위해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이 또래관계를 통해 삶의 만

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어 청소년의 이타

심과 자기통제력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는지를 조절된 매개모형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1-1.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을 청소년의 또래관계가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2> 

2-1. 이타심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또래관

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가? 

2-2.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은 자아존중감이 또

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가? 

2-3.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에서 이타심과 자기통제력의 조절된 매

개효과가 있는가?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5’의 자료 

중 중학교 1학년 패널 자료를 활용하였다.「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추적 조사하는 단기 종단패널 연구로서, 중학교 1

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2010년 첫 조사를 시작하

여 2014년도 5회 측정이 실시 되었다. 본 연구에서

는 2014년도 5회 측정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으

며, 2010년 중학교 1학년에서 2014년 고등학교 2

학년이 된 학생 2091명(남학생 1067명(45.4%), 여

학생 1024명(43.6%))을 대상으로 한 자료를 사용

하여 본 연구의 모형을 검증하였다.

3. 연구도구

 

1) 삶의 만족도1)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5’

에서 사용된「삶의 만족도」3문항‘나는 사는게 즐

겁다’,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를 사용하여 분석에 사용하

였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1점)~전

혀 그렇지 않다(4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

구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로 리코딩하여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측정도구의 신

뢰도는 Cronbach’s α= .780으로 나타났다.

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5’에서 사용된 「삶의 만족도」은 삶의 만족도(Kim et al., 2006)의 문항

을 사용하였음

life 
satisfaction

self-
esteem

peer 
relations

altruism

self-
regulation

<Figure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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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아존중감2)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5’

의「자아존중감」10문항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1점)~전혀 그

렇지 않다(4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

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

점)로 리코딩하여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측정도구의 신

뢰도는 Cronbach’s α= .836이다.

3) 또래관계3)

또래관계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 2015’의 

설문지 문항에서 「또래애착」으로 구성된 요인 

중 의사소통과 신뢰에 해당되는 6문항을 사용하

여 분석하였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1점)~전혀 그렇지 않다(4점)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본 연구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

우 그렇다(4점)로 리코딩하여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관계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79이다.

4) 이타심4)

본 연구에서의 이타심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 2015’의 설문지 문항 중「공동체의식」에 해

당되는 4문항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1점)~전혀 그렇지 않다(4

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혀 그

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리코딩하

여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이타심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743이다.

 

5) 자기통제력5)

자기통제력 변인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 

2015’의「학습습관」변인 11문항 중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6문항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문

항은 4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1점)~전혀 그렇지 

않다(4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리코딩하여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

제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53이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18.0과 SPSS Macro를 활

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또래관계, 이타심, 자기통제력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

시하였으며, 변수들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여 정

상분포가 가정되었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각 측정 

도구들의 신뢰도 검증을 하기 위해 내적합치도 계

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5’에서 사용된「자아존중감」은 Rog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번

안한 Behavioral Sciences, Korea University Placement(2000)의 문항을 사용하였음

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5’에서 사용된「또래애착」은 Amsden & Greenberg(1987)의 애착척도

(IPPA)를 번안수정한 Kim(1995), Hwang(2010)의 문항을 활용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과 또래

신뢰에 해당되는 6문항을 ‘또래관계’변인으로 사용하였음.

4)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5’에서 사용된「공동체의식」은 Kwon(2004)의 민주시민의 의식 조사문항

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것을 ‘이타심’ 변인으로 사용하였음.

5)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5’에서 사용된「학습습관」은 Yang(2000)의 자기조절 학습능력 측정도구 

84문항 중, Kim(2006)이 요인분석을 통하여 재구성한 문항에서 동기조절과 행동조절 관련 문항을 중심

으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것을 ‘자기통제력’ 변인으로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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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satisfaction self-esteem peer relations altruism self-regulation

life satisfaction 1     

self-esteem .569** 1    

peer relations .351** .426** 1   

altruism .209** .287** .342** 1  

self-regulation .152** .243** .217** .262** 1

M 2.80 2.99 3.16 2.96 2.45

SD .590 .431 .464 .503 .554

Skewness .090 .050 .096 .006 .042

Kurtosis .152 .126 .604 .627 .159

** p < .01

<Table 1> Mean, Standard Deviation, and Correlations of Variables

수(Cronbach‘s ɑ)를 산출하였으며, 관련변인들 간

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과 Baron & Kenny(1986)의 인과관계

전략을 활용하였고, SPSS Macro 및 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여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조절효과의 검증을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평균중심화(mean-centerning)하고 상호작용 변인

을 만들고, 상호작용항을 포함하는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하여 상호작용항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조절회귀분석에서 상호작용 효과(조절효과)의 유

의성을 확인하고, 그 효과 크기의 유의성을 판단하

기 위하여 상호작용 효과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절변인을 평균값을 중심

으로 고, 저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두 집

단 간 차이를 비교하여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 관

계를 나타내는 기울기를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끝

으로 Hayes & Mattes(2009)가 제안한 SPSS 

Macro를 사용하여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Hayes(2013)는 많은 연구자들이 매개효과와 조절

효과에 관심을 기울이고 검증해 보지만, 이 두 효과

가 통합된 모델에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조건부 과정 모델(conditional process 

modeling)또는 조건부 과정 분석(conditional process 

analysis)을 제안하였다. 

Ⅳ.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모형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변인들의 평균과 표

준편차와 정규분포를 확인하기 위한 왜도와 첨도, 

그리고 상관관계 결과는 <Table 1>에 제시하였

다. 경로모형에서 사례수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면 왜도가 2를, 첨도가 7을 넘지 않으면 정규

분포를 가정할 수 있다는 조건을 고려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의 왜도에 있어서 모든 

변수가 2이하로 나타나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있

으며, 첨도에 있어서도 모든 변수가 7이하를 나타

내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의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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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ff Boot SE
95%CI

Lower Upper

peer relations .048 .015 .051 .109

<Table 3> Mediated Effect Significant Validation of Peer Relations

Model Ⅰ Model Ⅱ Model Ⅲ

life satisfaction peer relations life satisfaction

β t β t β t

self-esteem .569 31.603*** .426 21.507*** .512 26.021***

peer relations .113 6,762***

*** p < .001

<Table 2> Mediated Effect of Peer Relations

아존중감, 또래관계, 이타심, 자기통제력과의 상관

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변인 간에는 유의한 정

적 상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152 ~ 

.569).

 

2. 모형분석

1)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또

래관계의 매개효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또래관계를 통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모형에 대한 검증 결

과는 <Table 2>와 같다.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

도에 미치는 전체효과(c)는 .569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이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독립변수인 자아존중감이 매

개변수인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계수

는 .426(p<.001)이었다. 즉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긍정적인 또래관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독립변수인 

자아존중감을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수인 또래

관계가 종속변수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경로의 회귀계

수는 .113(p<.001)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의 효과를 고려했을 경우, 독립변수인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직

접효과는 .512(p<.001)로 매개변수를 고려하지 않

았을 때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쳤던 전체

효과(c=.569)에 비해 감소되었다. 이는 매개변수

인 청소년의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청소년의 또래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매

개효과의 계수값인 .048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해 확인하였다. 

bootstrapping 방법은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Sobel 검증에 비해 분석 자

료의 정규성 분포 가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다는 

장점이 있다. bootstrapping 재 표본의 수는 5.000

개였고, 95% 신뢰구간을 기준으로 하한값과 상한

값을 <표 3>에 제시하였다. <Table 3>에서 알 수 

있듯이 신뢰구간 95% 수준에서 하한값 .051과 상

한값 .109 사이에 0의 값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

문에, 또래관계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긍정적인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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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 relations

Model Ⅰ Model Ⅱ

β t β t

self-esteem .357 17.865*** .353 17.654***

altruism .239 13.959*** .232 13.592***

self-esteem * altruism .172 5.757***

R
2
 .271 .296

⩟R
2

.080 .025

F 143.016***  64.115***

*** p < .001

<Table 4> Moderating Effect of Altruism in Relation to Self-esteem and Peer Relationships

년의 삶의 만족도에 연결되는 매개경로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며,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도 유의하므로 부분매개모형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의 관계에서 이타

심의 조절효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

향이 이타심의 수준에 따라 상이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Aiken & West(1991)가 제안한 조절적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조절효과를 해석하기 위하

여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된 자아존중감과 

이타심을 중다회귀방식에 대입하여 <Table 4>에 

제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이타심만을 투입한 

모형이고, 2단계는 상호작용을 추가로 투입한 모

형이다. <Table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상호작

용항이 추가로 투입된 되었을 때 설명량이 2.5% 

증가하였다. 자아존중감과 이타심의 상호작용효

과가 유의함에 따라 효과 크기 f²을 산출한 결과 

f² = .04로 유의성의 임계치인 0.2보다 크기 때문에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다. 즉, 청소년

의 자아존중감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이타

심에 의해 조절된다고 할 수 있다. 

Aiken과 West(1991)는연속점수로 측정된 조절

변수의 경우 조절변수의 특정한 값(예: 평균값과 

평균값 ±1표준편차)수준에서의 상호작용효과를 

표로 제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조절변

인이 평균값과 ±1SD 값을 가질 경우, 이타심이 또

래관계에 미치는 효과인 단순회귀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Hayes와 Mattes(2009)의 Modprobe 

Macro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이타심의 조절효

과가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

하여 자아존중감과 이타심의 평균을 중심으로 

±1SD 지점을 연결하여 그래프로 제시하면 

<Figure 2>과 같다. <Figure 2>에서 나타난 두 

단순회귀선의 기울기가 유의한지를 검증한 결과

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Table 5>를 보면 

이타심이 평균과 M±1SD인 집단 모두 95% 신뢰

구간 내에서 하한값(LLCI)과 상한값(LUCI) 사이

에 0의 값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타심의 조

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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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E t LLCI ULCI

altruism

M-1SD .3105 .0290 10.6914*** .2535 .3657

M .3798 .0215 17.6925*** .3377 .4219

M+1SD .4491 .0275 16.3092*** .3951 .5030

*** p < .001

<Table 5> Significant Validation of the Value of Aaltruism Conditions

peer relations

Model Ⅰ Model Ⅱ

β t β t

self-esteem .392 19.144*** .399 19.441***

self-regulation .121 5.926*** .111 5.366***

self-esteem * self-regulation .071 3.536***

R
2 

.191 .205

⩟R
2

.125 .013

F 39.118***  16.503***

*** p < .001

<Table 6> Moderating Effect of Self-regulation in Relation to Self-esteem andPpeer Relations

<Figure 2> Moderating effect of altruism and self-esteem

즉,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자아존중감이 또

래관계에 미치는 단순회귀선이 모두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나 이타심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의 관계에서 자기

통제력의 조절효과

자아존중감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청소

년의 자기통제력에 따라 조절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Aiken & West(1991)가 제안한 조절적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조절효과를 해석하기 위하

여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된 자아존중감과 

이타심을 중다회귀방식에 대입한 결과를 <Table 

6>에 제시하였다. 2단계에서 상호작용항이 추가

로 투입된 되었을 때 설명량이 1.3% 증가하였다.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

함에 따라 효과 크기 f²를 산출한 결과 f² = .02로 

임계치의 크기가 작은 수준에서 수용 가능한 것으

로 나타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다. 

즉,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

향이 자기통제력에 의해 조절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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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E t LLCI ULCI

self-

regulation

M-1SD .3628 .0277 13.0793*** .3084 .4171

M .4297 .0221 19.4432*** .3864 .4731

M+1SD .4967 .0304 16.3301*** .4370 .5563

*** p < .001

<Table 7> Significant Validation of the Value of Self-regulation Conditions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가 어떠한 방식으로 나

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자아존중감과 자아통

제력의 평균을 중심으로 ±1SD 지점을 연결하여 

그래프로 제시하면 <Figure 3>과 같다. <Figure 

3>에서 나타난 두 단순회귀선의 기울기가 유의한

지를 검증한 결과를 <Table 7>에 제시하였다. 

<Table 7>을 보면 이타심이 평균과 M±1SD인 집

단 모두 95% 신뢰구간 내에서 하한값(LLCI)과 상

한값(LUCI) 사이에 0의 값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

므로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자아존중감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단순회귀선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은 자아존중감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3> Moderating effect of self-regulation and 
self-esteem

 

4)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에서 이타심과 자기통제력에 의한 또래관계의 

조절된 매개효과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에 앞서 매개효과

와 조절효과가 존재하는가를 확인하였다. 다음은 

이 두 가지 효과를 결합한 조절된 매개효과를 

Hayes(2009)가 제시한 SPPS Macro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또래관계를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타심

이 조절하는지 분석한 결과 <Table 8>과 같다.

분석결과 청소년의 또래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정적영향을 미치는(t=23.417, p=.000)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절효과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데(t=14.183, 

p=.000) 있어 이러한 영향에 해당되는 이타심

(t=2.178, p=.030)과 자기통제력(t=2.021, p=.032)이 

커지면서 더욱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매개변수인 또래관계가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

에 미치는 효과가 조절변수인 이타심과 자기통제

력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뜻한다.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을 사용하여 조건적인 간접

효과를 알아보았다. 즉, 조절변인인 이타심과 자

기통제력의 평균을 중심으로 ±1SD 값에서 간접

효과가 통계적 유의성이 없음을 의미하는 ‘0’을 포

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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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rect effects boot SE boot LLCI boot ULCI

altruism

M-1SD .053 .012 .035 .076

M .064 .013 .045 .087

M+1SD .076 .015 .053 .101

self-

regulation

M-1SD .061 .013 .040 .083

M .072 .014 .049 .096

M+1SD .083 .016 .058 .112

boot LLCI=boot 간접효과의 95%신뢰구간 내에서 하한값, 

boot ULCI=boot 간접효과의 95%신뢰구간 내에서 상한값. 

<Table 9> Verifying Moderated Mediation on the Value of Altruism and Self-regulation

dependent variable : peer relations

b SE t

constant 3.154 .010 322.408***

self-esteem .367 .026 14.183***

altruism .202 .024 8.434***

self-esteem * altruism .112 .052 2.178*

self-regulation .058 .020 2.887**

self-esteem * self-regulation .085 .042 2.021*

dependent variable : life satisfaction

b SE t

constant 2.272 .099 22.915***

self-esteem .168 .031 5.345***

peer relations .696 .030 23.417***

*** p < .001

<Table 8> Verifying Moderated Mediation of Research ModelⅠ

<Table 9>에서 이타심과 자기통제력이 증가하

면 조건부간접효과(boot 간접효과)의 값이 증가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신뢰구간 내에서 0을 포

함하지 않으므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

인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면 

또래관계과 좋아지고, 또래관계의 긍정적 경험들

이 증가하면 청소녀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매개효과) 이러한 매개효과는 이타심과 자기통제

력이 증가할수록(조절효과) 더욱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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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이타심, 자아

존중감과 자기통제력이 상호작용을 통해 또래관

계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경로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

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영

향을 미치는데 있어 또래관계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또래관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래관계가 좋은 청소년들

일수록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다. 이러

한 결과는 또래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는 청소년이 

더 많은 행복감을 느낀다(Shin & Lee, 2012)는 선

행연구와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래

집단이 중요한 청소년시기에 소외를 당하거나 의

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 사회적으로 위축되

거나 공격적인 행동문제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Lee, 2003). 반면, 또래애착이 안정적일수록 불안

이나 우울수준이 낮고(Kim & Back, 2008), 또래

지지가 우울증상을 억제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

한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Lee & Jeong, 

2006).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를 지지하는 결

과의 일환으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

기 위해서는 또래관계가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에서 이

타심과 자기통제가 이를 조절하여 강화하는 효과

를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즉 자아존중감과 삶

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또래관계가 매개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경로에서 이타심과 자기통제력

이 조절변수로서 효과의 강도를 조절한다는 것이

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타심과 자기통제력이 또

래관계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적응기제로 작용하

여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더욱 향상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타심은 ‘순수하게 타인의 이익

을 위하여 도와주는 행동’으로 청소년기 인지적 

발달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도덕성발달과도 밀접

한 관계를 갖는다. 청소년기에 이타적인 사람일수

록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성공적인 삶을 살아

갈 뿐 만 아니라 성인 후기에 신체 및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Dillon, 2010; as cited in 

Cho, 2011). 

자기통제력은 자신의 감정, 행동, 욕망을 통제

하고 단기적인 쾌락과 만족을 미루는 능력으로 청

소년기 사회화 과정에서 발달시켜야 할 중요한 과

제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기통제력이 또래관계

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Roh, 2009)는 

선행연구들과도 일치한다. 청소년들이 이타심을 

키우고 자기통제력을 높여 간다면 또래관계를 더

욱 증진시킬 수 있고, 또래와의 긍정적 관계경험

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게 될 것이다. 이는 실제 청

소년들이 또래와 함께 활동하는 학교현장의 중요

성을 강조하고 더불어 청소년들의 인격 회복을 위

한 이타심과 자기통제력과 같은 다양한 청소년의 

적응적인 보호요인을 찾아 강화함으로써 학교장

면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과 더불어 청소년들의 긍

정적인 정서와 경험을 확장시키려는 노력의 중요

성을 시사한다.

청소년의 이타심과 자기통제력의 상황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수 있다는 연구의 결과를 통해, 청

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청소년기 발

달단계와 밀접한 환경적 요인과 심리.정서적 상태

를 고려하여 다양한 접근과 시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이 강조된다. 청소년들에게 가장 친밀하고 

중요한 환경적 요소로서 학교에서의 긍정적 또래

관계과 다양한 경험들은 타인에 대한 관심과 공감

으로부터 이타심과 자기통제력을 확장시킬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기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자아존중감과 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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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자기통제력 등이 학교현장에서 또래와 함께하

는 작업을 통해 우선적으로 교육되고 훈련되어야 

할 중요한 요인임을 증명하고 있다. 더불어 청소

년기 또래관계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청소년기 중요한 발달과업인 또

래관계를 더욱 긍정적인 형태로 기능하도록 지원

할 수 있는 이타심과 자기통제력과 같은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검증이 더욱 확장되어야함을 시사

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일한 변인에만 초점을 두는 단편적인 

접근에는 한계가 있으며, 청소년들의 정서를 이해

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변인

들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연구결

과,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또래관계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

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에서 이타심과 자

기통제가 이를 조절하여 강화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또

래관계가 중요한 요인이며, 긍정적 또래관계 형성

을 위해서 이타심과 자기통제력이 교육되고 훈련

되어야 할 과제임이 증명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우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교육은 입시위주, 학업위주

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탐색하는 교육은 일회성 

혹은 형식적인 측면이 강하다. 청소년의 자아존중

감은 개인적 특성과 가족·환경적 요소, 더불어 다

양한 사회적 경험과의 상호 유기적 관계에서 형성

될 수 있다. 학교 내에서 심성훈련과 같은 자아존

중감 향상 프로그램이나 체육과 체험활동 시간의 

확대를 고려할 수 있으며, 방과 후 건전한 여가 시

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도 필요하다. 

또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기 자녀에 대

한 이해와 의사소통방법 훈련은 부모와 긍정적 관

계와 지지를 경험하여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

일 수 있다. 그 외 학교 밖에서의 체험활동과 봉사

활동 등 다차원적인 접근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

정적 수용과 정체감 확립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또래관계를 증진하여 삶의 만족도

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관계기술을 익히고 

타인을 배려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타심 혹은 

이타적인 성향을 갖은 청소년은 또래집단에 수용

될 가능성을 높이며, 개인의 행복 뿐 만아니라 집

단과 사회전체의 안정된 행동의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청소년의 이타심과 자

기통제력을 증가시킴으로서 보호요인을 강화하

여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학업위주의 교과목 외에 이타심과 배려를 

다루는 윤리교육과 이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자기통제력은 학업성취 뿐 만 아니라 또

래관계와 삶의 만족의 중요 변수로, 학습, 경험, 

모델링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훈련되어야 할 과

제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연구 개발되

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 부분적 관련성만을 검증했던 

선행연구와는 달리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의 경로와 구조를 조절된 매개효

과를 통해 통합적으로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

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로 

나타난 매개효과가 통계적 유의성은 검증되었지

만, 사례수에 비례하여 그 효과가 미비하게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로 통계적 유의성에 의해 왜곡

될 수 도 있는 학문적 오류를 다음 연구를 통해 더

욱 세심하게 고려하고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둘

째, 본 연구모형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수를 포함하지 못하였다.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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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중요변수로 제시되었던 개인적 성격특성, 부

모양육태도, 가족관계, 사회환경 등이 포함되었다

면 연구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다. 후속 연구에서 

보다 다양한 요인들을 추가하여 변수들이 갖는 영

향력을 파악한다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할 수 있을 것

이다. 셋째, 자아존중감은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

치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통해 자아존

중감이 향상될 수도 있다. 즉 청소년들이 인지하

는 삶의 만족도는 주관적 영역으로 여러 가지 요

인들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이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는다. 넷째,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학업관련 변수의 영향력이 매우 중

요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통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학업관련 변수를 포함한 후속연구

가 필요하다. 다섯째, 종단적 자료를 활용한 시간

적인 차이가 고려된 연구모형을 통해 시간의 흐름

에 따른 변수들 간의 관계와 변화를 살펴보는 것

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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